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5월22일 (목)부터 5월24일(토)까지 3일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미네소타 
한인회관에서 실시되었다.  주시카고 대한민국총영사관 관할 4곳 재외투표소의 투표 집계는 
총 3,905표로, 역대 최고 투표율인 73.7%를 기록했다고 한다 (선거인수 5,301). 단기간에 
준비돼 치러진 재외선거란 점을 감안하면 이번 투표 결과는 더욱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카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우창호 영사는 “이번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시카고총영사관 관할구역 재외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외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시카고 순회영사 업무 협력 

6월 6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시카고 
총영사관이 미네소타 및 인근 지역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 
미네소타 한인회관에서 순회영사업무를 실시했다. 이번 
순회영사는 기본 영사업무뿐 아니라 각종 민원 안내 및 상담까지 
폭넓게 제공되어 교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사전 온라인 
등록자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교민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민 부영사와 두 명의 실무관 외에도 박래덕 
영사가 직접 미네소타를 방문하였다. 영사단은 미네소타 지역 
주요 인사들과 오찬 자리를 함께하며, 한-미네소타 간 기업 및 
사업 협력, 그리고 글로벌 비전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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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신건강 <태권도> 워크숍  이용혁 관장 | 리스 챔피온 태권도 아카데미 

 

 

 

 

 
 

 

  

 

 
 
 
 
 
 

삼일절 기념 <만세삼창> 미네소타한인회 한국문화 & 한글 프로그램 

3월2일 (일), 올해로 106주년을 맞는 <삼일절>을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미네소타한인회 한글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 만세삼창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만세삼창 챌린지를 지속하면서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운동을 펼친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년 삼일절에는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만세삼창 챌린지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6월 13일 (금) 오후 5:30 부터 오후 7시까지 리스 챔피온 태권도 아카데미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워크숍이 열렸다. ‘강한 정신에 강한 육체가 깃든다’는 말처럼 
몸과 정신을 함께 단련하고 수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8세부터 18세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었던 이번 행사는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포함해 
이용혁 그랜드마스터의 특별지도를 포함하고 있어 그 특별함이 더해졌다. 
자존감 향상, 감정조절, 집중력 강화, 공동체 의식 형성, 신체와 정신건강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번 워크숍은 단순히 태권도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내면의 힘을 키우고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문의: www.LeesChampion.com) 

 

                     미네소타 한인회비 및 후원금   “귀하의 소중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비 

□  일반  $30          
□  학생  $15        
□ 이사회비   $500 

 한글이름  

영문이름  

 주소  
찬조금 $ 
문화회관 건립기금 $ 연락처 전화 

합계 $ 이메일 

• 수표 납부시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또는  KAAM으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651-440-9192, contact@mnkorea.org   
• 한인회 웹사이트 (www.mnkorea.org)에서 PayPal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 한인회는 IRS 501(c)(3)에 등록된 비영리기관이며 납부하신 금액은 세금제공 혜택 영수증을 발행히 드립니다.          

KAAM Website        Donation Link 

mailto:contact@mnkorea.org
http://www.mnkorea.org/


 

설날 축제  장미아트 주최 

 

 

 

 

 
 

    

 

 

 
 
 
 
 
 

2월 1일 (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White Bear Lake에 
위치한 마리너 중학교에서 지역 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활기찬 
한국문화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공연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방문객들은 다양하고 특별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코리안 마켓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오후의 
하이라이트는 설날의 전통을 담은 떡국 한그릇을 맛보며, 
참가자들에게 한국 설 풍습을 직접 경험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후에 열린 문화 공연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장미아트의 한국 무용과 사물놀이, 음악 공연을 비롯해 리스 
챔피언 아카데미의 태권도 시범, 명희 민요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으며, 한국 전통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영미 
작가가 이끄는 <민화 워크숍>이 열려 아름답고 역사 깊은 한국 
전통 그림을 직접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유산과 공동체 정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문의: www.jangmiarts.com)  

4월 13일 (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미네아폴리스 소재 
힐튼호텔에서 미네소타한미장학재단(MAKA)의 연례 
장학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MAKA는 매년 한국인의 
뿌리를 가진 우수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할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 멘토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및 멘토링의 장을 마련해 왔다. 특히 
올해는 MAKA 장학행사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Tim Walz)와 주 시카고 총영사 
김정한 영사, 미네소타 한인회장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져 
행사에 더욱 큰 의미를 더했다. 이날 멘토 연설자로는 
미네소타에서 성장해 현재 NBC 뉴스 편집 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활동 중인 캐서린 김(Catherine Kim)이 
초대되어, 자신의 경험과 비전을 차세대에게 진솔하게 
전하며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한편, 2025년 9월에 고등학교 12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 
중 한국계 학생들은 MAKA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9월 30일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MAKA 
공식 웹사이트 www.makaweb.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미네소타 한미장학재단 (MAKA) 30주년 기념행사  오은아 회장 | MAKA 

 

http://www.jangmiarts.com/
http://www.makaweb.org/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 기념행사 변우진 변호사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동문 

 
 
 
 
 
 
 
 
 
 
 
 
 
 
 
 
 
 
 
 
 
 
 
 

 한인회 후원금 내역 “귀하의 소중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한인회비 $30 박재현, 이용혁, 김줄리언, 김재원, 함영훈,  손현수, 오은아, 오스티브, 김정은, 박성철, 박윤주, 

Sunuha Hong 
이사회비 $500 박재현, 이용혁, 김줄리언, 함영훈, 손현수 

 
 
 
 

  찬조금 

Up to $99   강명섭 

$100+    Kathryn A. Joo 
$200+   Dr. Lee Acupuncture, Dr. Cha Chiropractic, Myung S Park 
$300   동양 & 동해식당 

$500+   손현수 

$1,000+   이용혁 

  *한인회는 주정부와 IRS에 인가된 501(c)(3) 비영리기관으로서, 미네소타 한인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며 세금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 
34 차 평의원 회의가 유서깊은 세인트폴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는 특별히 미네소타대학과 서울대학교의 자매결연 70 
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여 성대한 축하행사가 진행 
되었다. 미네소타 한인회장을 지냈던 황효숙 동문이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 18대 회장으로 취임 하여 주관하는 첫 
행사이기도 하였다. 멀리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과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을 비롯 15명의 서울대 인사들의 역대급 
참여와 미네소타대학의 Priya 부총장을 비롯 주요인사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3M 수석부회장으로 미네소타 한인 
사회에 널리 알려진  LG Chemical 의 신학철 대표님의 기조 
연설은 청중들의 열광과 함께 감동을 주었다.  
 

금요일에는 이수진 박사의 가야금 연주와 더불어 한국에서 온  
이혜진 동문의 구성진 판소리로 전야제를 장식했고, 
토요일에는 세계적 명성의  김영남 교수와  딸 아리아나 
김교수 듀오의 “아빠하고 나하고”의 특별 연주로 미네소타 
프로젝트70주년 축제에 참석한 관중들을 매료시켰다.   

금요일 개최된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에서 미국 전역에서 
온 서울대동문들은 “한강의 기적”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에 대해 심도 깊은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1955년부터 1962년까지 7년동안 진행된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의 고등교육과 한국 
재건을 위해서 USAID의 지원을 받아 미네소타대학이 
중심이 되어 서울대학교의 공학, 농학, 의학, 간호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수의학과  행정학 분야로 
범위가 확대 되어 한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동문과 초청인들은 미네소타 대학의 캠퍼스를 
둘러 보며 감회에 젖기도 하고, 미네소타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말에는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세리선수가 챔피온이 되었던 
Maple Grove에 위치한 Rush Creek Golf 장에서 골프를 
즐기며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마쳤다. 이번 제34차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는 역대급 참가자를 기록하며, 양과 
질의 수준으로 한 단계 성장한 행사로 기록될 것이다. 
  



 

미네소타한인회 한국문화 & 한글 프로그램 미네소타한인회 주최 
 

 
 
 
 
 
 
 
 
 
 
 
 
 

 

     
 
 
 
 
 
 
 
 
 
 
 
 
 
 
 
 
 
 
 
 
 
 
 
 
 
 
 
 
 
 

한국 역사 & 문화 캠프 | 6/13-14 (금-토) 
6월 13일(금)과 14일(토),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네소타 한인회관에서 한국 역사 & 문화캠프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만 5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음악을 통한 놀이, 
공예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글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몸소 한국의 정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한국 문화를 차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가을학기 프로그램 | 8/7-11/16 (매주 일요일) 
가을학기는 8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40분까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며, 유·초등학생 
대상의 수업뿐만 아니라 성인반도 함께 개설되어 있어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네소타 
한인회는 많은 교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한국 문화의 뿌리를 다음 
세대에 심어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 (https://school.mnkorea.org/) 

2025 청소년 역사 컨퍼런스 | 4/19 (토) 
4월 19일 (토) 미주 한인의 역사와 문화, 세대를 잇는 특별한 
행사인 ‘청소년 역사 컨퍼런스’가 시카고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회 째를 맞은 본 프로그램에는 
총 11개 한인 교육기관 소속 청소년 67명이 참가했다.  미국 
중서부 한인의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공동체의 
뿌리를 되짚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뜻깊은 자리였다. 예선을 
통해 선발된 16개 한인 청소년팀들이 직접 기획한 역사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와 영상으로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소화하고, 준비한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열정적으로 소개했다. 미네소타를 대표해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세지를 전했다. 

  
 

  
 

 

지난 5월 10일(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Chanhassen에 
위치한 피클볼 경기장에서 KAPS 피클볼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초급을 제외, 중하급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실력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클럽 회원들과 각자의 피클볼 커뮤니티 간의 훌륭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땀을 흘리며 함께했다. 경기 후에는 
모두가 근육통이라는 '훈장'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중급부문에 Le Montoya 
& Juliana Koe, 중상급 부문에 Jack Polivka & Adam Lee, 상급 
부문에 Anna Petersen & Phil Lee, 경품당첨자에 Daniel Lee 
& Alex Montoya가 영예를 안았다. KAPS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갈 예정이다. 
 
 

KAPS 피클볼대회  오은아 팀장 | KAPS 피클볼팀 

 

https://school.mnkorea.org/


 

한인 커뮤니티 리더쉽 서밋  한인 입양인선교센터(KAM) 주최 

 

 

 
 
 
 
 
 

제1회 미네소타 체육회장배 미주족구대회 박재현 회장 | 미네소타 족구협회 

 

 

 

 
 
 
 
 
 
 
 

   
 

  

4월25일 (토) 오전 9시부터 Bass Lake 테니스장에서 열린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미네소타, 
아틀란타, 달라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새크라멘토, 
버지니아 등 8개 도시에서 총 13개 팀, 8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예선전을 통해 상위 6개 팀은 '최강부', 남은 7팀은 
'일반부'로 나뉘어 토너먼트로 치뤄졌다. 최강부에서는 달라스 
A팀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다. 최강부에 배치된 
미네소타 A팀 (박재현 최원준 이연 신홍철)은 뉴욕팀에게 2:1로 
아쉽게 패해 입상은 하지 못했고, 일반부에 미네소타 B팀 
(박태준 윤성진 서광일 김진욱)은 준우승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족구협회 이대재 회장은 대회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해외 
족구협회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민족구기 족구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제2대 미네소타 박태준 
체육회장은 미네소타 체육회장이기에 앞서 족구인 출신으로서 
미주 족구 대회를 미네소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이며  앞으로는 매년 대회를 개최해 전국 4대 최강전 중 
하나로 성장시키고, 미네소타 체육회는 미네소타 족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미주 전역에서 펼쳐질 족구 열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5월3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세이트폴에 
위치한 미네소타 휴매너티센터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복지를 
증진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의 장이 열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네소타대학 
심리학 석좌교수인 리차드 리 박사를 모시고, “반아시안 
인종차별과 그로 인한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영향”에 대한 
강연과 함께 정신건강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소개, 한국 
문화 공연의 기회 등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미네소타한인회 이용혁회장은 이 날, 참석자들과 
한인회의 비전과 사업 등을 함께 나누며 한인사회 공동체로써 
더욱 협력하고 함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서밋은 우리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뜻깊은 기회가 되어준 의미있는 자리로 앞으로도 이같은 모임과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제3회 체육회장배 한인 골프대회  김재원회장 | 미네소타 골프협회 

 

5월 17일(토) 오후 2시, White Eagle 골프클럽에서 제3회 체육회장배 골프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총 92명(남자 
69명 / 여자 23명)의 골퍼들이 참가하였으며,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골프대회는 오는 
달라스에서 개최될 제24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을 선발하고, 참가를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사회의 따뜻한 후원과 더불어 총 $6,000 상당의 경품이 걸린 래플 추첨을 통해 총 $3,900의 기금이 마련되었으며, 이 
기금은 체육회와 골프협회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양마켓에서 시원한 음료와 김밥을 제공해주셔서 
참가자들이 라운딩 내내 든든히 경기에 임할 수 있었으며, 복지센터에서는 전 참가자에게 구디백을 제공하여 대회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내년 대회는 2026년 5월 16일(토) 올해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문 우승자 (점수)   부문 수상자 

남자부 Steve Johnson (79)  롱기상 남자부 박천희 

시니어 남자부 Ron Park (82)  여자부 손두연 

여자부 Taksina (87)  니어핀상 남자부 Aaron Kim 

시니어 여자부 박수정 (86)  여자부 박수정 
 



 

미네소타 한인 사업체 소개 

 
   

    

 

 
 
 

 
 

 

미네소타 이화여대 동문회 
Kimjlee119@gmail.com 

651-353-902 

 

 
 

 

 

 

(763) 572-0079 
 

Mon-Sun 10AM-9PM 
 

1071 E. Moore Lake Drive 
Fridley, MN 55432 

 

서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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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1331 County Road D Circle E 
Vadnais Heights, MN 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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